
발 간 사

｢환경법연구｣는 우리나라 환경법과 관련 정책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｢환경법

연구｣와 한국환경법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공헌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

에게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. 본인이 이와 같이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진 ｢환경법연구｣

의 제26권 3호 발간사를 쓰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이고, 기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

니다.

본인이 ｢환경법연구｣와 인연을 맺은 시기는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

즉, 본인이 대학에 처음 몸을 담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원으로 활

동해 왔습니다. 본인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본 학회의 연구

이사를 맡은 바 있고, 그 후 다년간 총무이사를 맡으면서 본 학회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

습니다. 작년에는 본인이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은 관계로 한국환경법학회를 잠시 떠나 

있었습니다. 1년 동안의 공백을 거친 후 유서 깊은 본 학회의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 것

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기분을 느낍니다.

본인이 연구이사, 총무이사로서 활동할 때 느꼈던 바를 회장으로서 현실화하는데 최선

을 다해 진력할 생각입니다. 무엇보다도 양보다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

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.

우리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환경에 관한 법과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

화를 겪어 왔으며,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고 할 수 

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을 둘러싼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, 교

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국내법의 대응 방안 모색,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의 강화, 환경영향

평가제도의 재검토 및 주민참가를 위한 법적 절차의 확립방안 등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

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.

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바쁜 연구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전경운 출판이사님

과 그 밖에 집행부 여러 이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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